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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미노산 합성기술 최초 개발
이화여대 박현정 석사논문 사이언스 게재 … L-아미노산에서 전환

의약품의 주요 원료로 이용되지만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D－아미노산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김관묵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46)와 박현정씨(박사과정)는 유기화합물을 이용해 자연상태의 L－아미노

산을 D－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월28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1월11일 미국화학회지 JACS에 실린 데 이어 1월26일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화

학분야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게재됐다.

현존하는 아미노산은 D와 L형 2가지 형태

로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마주보는 거

울 형상을 띠고 있는데, 자연계의 모든 아미

노산은 L－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천연상

태에서는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D－아미노

산을 구할 수 없다.

김관묵 교수 연구팀은 박테리아 세포벽에

서 발견되는 <알라닌 라스메이즈>라는 효소

가 L－아미노산을 50%가량 D－아미노산으로 

변환시킨다는 데 착안해 효소의 구조와 작용

원리를 참고해 <바이놀 유도체>라는 유기화

합물을 개발했다.

개발 유기화합물을 활용하면 L－아미노산

을 95% 가량 D－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D-아미노산 연구는 김관묵 교수가 가설로 제시한 D－아미노산 합성화학식을 제자인 박현정씨가 3년 동안 

연구를 통해 실현했다.

김관묵 교수는 “D－아미노산은 의약품 원료 외에 다양한 산업용도로 쓰이는 유용한 물질이어서 시장규모는 

2009년 10억달러(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바이놀 유도체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지만 

향후 생산비용이 싸지고 재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D-아미노산을 의약품 초기원료로 사용하는 대다수 제약

기업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는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SRC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와 NRL <바이오키랄 연구실>의 지

원으로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 특허 출원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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